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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수로 인한 감전

침수에 의한 감전

이것만은 꼭!

●  전국적으로 감전재해는 6월부터 증가하여 7~8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. 감전사고는 이 시기 약 36%를 차지
하고 있으며 이는 여름철 장마, 홍수, 침수로 인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. 

●  각종 공사 현장이나 저지대의 반지하 주택, 가로등, 신호등 주변, 상습침수지역 등이 감전사고 발생이 우려

    되고 있다. 지난 2001년 7월 수도권 일원의 집중호우 당시 19명이 가로등, 신호등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로 사
망하였다.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과 대비가 필요하다.

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사고에 미리 대비하도록 한다.

전기기기 점검·정비시에는 전원을 차단한 후 실시한다.

절연장갑, 절연장화 등 개인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.

젖은 기기는 건조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하고 손이나 발이 젖었으면 잘 말린 후 전기기기를 
사용한다.

 늘어진 전선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않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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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수로 인한 감전

안전한 작업방법

가로등 침수에 의한 감전예방

• 공장 내 가로등 점검구 등을 침수 예상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다.

• 지중관로 등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유입된 물은  즉시 배수 처리한다.

• 가로등 등의 금속제 외함은 제3종접지를 실시한다.

• 사업장 내 조명시설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.

• 늘어지거나 침수된 전선에는 접근을 하지 않는다.

• 젖은 기기는 건조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한다.

• 비에 젖은 전신주, 가로등 등에는 접근을 하지 않는다.

침수된 공사현장

침수지역 전기설비

• 침수가 예상될 때는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옮길 수 있는 것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둔다.

• 침수 이후에는 감전 요소가 있는지 살핀 뒤 접근하도록 한다.

• 복구시에는 안전 여부를 먼저 살핀 뒤 복구를 시작한다.

• 위험이 있을 시에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도록 한다. 

• 전기기기 점검·정비시에는 전원을 차단한 후 실시한다.

• 절연장갑, 절연장화 등 개인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.

•  손이나 발이 젖었으면 잘 말린 후 전기기기를 사용한다.

•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사고에 미리 대비하도록 한다.

• 자동개폐기(차단기)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(테스트 버튼을 눌러 차단
   되는지)하도록 한다.

• 누전차단기가 동작하였을 때는 원인을 제거한 후 사용한다.

•  공장이 침수되었을 때에는 개폐기를 내려두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.

•  침수된 공장 수리 시 손상된 전선은 교체하고 공장과 배선부분이 완전히 건조된 후 사용한다.

• 늘어진 전선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않도록 한다.

• 넘어진 전신주·가로등 등 파손된 전기시설물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고 관계기관에 신고 
   하도록 한다.


